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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takes the rural housings of the Chaoxian nationality of Ham-kyeongdo in the three provinces in Northeast

China as research object, to discuss the spatial form andthe characteristic of the change in the housing.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dwellings’ plane forms in the Tumen River, the coast of Yalu River and the Sino Russian border

are mainly traditional “Jeong-ji central type (J)”, while in Heilongjiang are mainly “Jeong-ji and corridor central type (J-

C)”. In the evolution of living space and behavior patterns, there appears sliding door and partition between Jeongjibang

and kitchen in the former, and Badang space in the front of the Kang and the behavior pattern remains its original seat-

type lifestyle mainly. While there forms Dikang space and living space in the process of different cultures blend and

modernization in the later and appears some upright-type behavior patterns. There is distinct characteristic in regional

changes i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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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이주해간 과계민족(過界民族)으로

써 중국에서 150년의 이주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차례의

이주 및 재이주 과정을 거쳐 현재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

족은 함경도 출신 조선족, 평안도 출신 조선족, 그리고 경

상도 출신 조선족을 위주로 다양한 원적을 가진 조선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문화 또한 원적에 따

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부터 시작된 중국 신농촌 건설 사업에서 정부의 획일적

인 개발방식으로 인해 지역별 원적(原籍)에 따른 주택의

차별성이 점차 소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족 농

촌주거의 개량, 개발사업에 있어서 원적별 조선족 농촌주

거의 지역적 특징과 그 변천과정에 대해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응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과거 조선족 농촌주거에 관한 연구(Im et al., 1995;

Yang, 1997)는 대부분 사회, 역사적 측면이나 개별 특징

적인 마을, 주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원적별 다

양한 체계화된 주택 모델을 제안하는데 제약이 있다. 비

록 일부 연구(Kim et al., 1996; Kim, 2000)에서는 중국

동북 3성을 범위로 조선족 농촌주거의 공간구성형태와 분

포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정적인 관점에서 주거의

원형을 대상으로 평면을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

으며, 조선족 농촌주거의 시대적 변천과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점에서 연구의 미비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조선

족 농촌주거의 변천에 관한 연구로서 이문화의 갈등과 동

화속에서의 조선족 농촌주거의 주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

구(Kim, 2004), 부엌 공간 및 도구의 변용과 식생활의 변

화에 관한 연구(Mitsuhashi et al., 2004; Lee, 2006; Kim

& Park, 2010)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내

용과 범위에서 개별적인 사례와 주생활의 일부분 내용만

을 고찰한 점에서 연구의 제한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족 농촌주거의 다원적성과 다양

한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중 한 부류인 함경도 출

신의 조선족 농촌주거를 대상으로, 공간구성형태의 지역

적 특징과 그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지

역에 있는 함경도 출신의 조선족 농촌주거가 어떠한 공

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이주역사 및 경로에 따라 이

들의 공간구성형태 및 주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천진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후, 길림건축

대학 건축ㆍ도시계획학과 부교수

**정회원, 천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Ri-Xue Jin, School of Architecture,

Tianjin University., 92 Weijin Road, Nankai District, Tianjin

300072; School of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Jilin Jianzhu

University., 5088 Xincheng Road, Nanguan District, Changchun

130118, China. E-mail: jinrx9702@hotmail.com



14 김일학·장위쿤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있으며,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

사를 통해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지역에 따

른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의 다양한 평면형태와 그

변화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신농촌 건설에서 조선

족 농촌주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생활기반의 향상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는 함경도 출신의 조

선족 농촌주거를 연구대상으로, 조선족 집거지역의 전통

주거의 지속과 다민족 융합지역의 주문화의 변천에 대해

고찰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함경도 출

신 조선족이 직접 건축한 주택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의 재이주와 함께 각 지역에서 신축, 개축된 특

징적인 주택 사례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조사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문헌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함경도출신 조선족의 이주역사와 분포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공간구성형태에 대한 실측조사와

가구의 배치상황, 생활방식 및 동선에 대한 스케치, 관찰

조사를 통해 이들의 주생활 양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014

년 7월 12일~8월 25일 24개 마을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

하여 함경도출신 조선족의 이주역사, 분포특징, 가족구성

형태 및 공간구성형태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을 진행하였

다. 본 조사는 함경도 출신 조선족 마을의 농촌주거를 대

상으로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2015년 1월 16

일~2월 8일의 1차 조사에서 흑룡강성의 중흥촌(해림시)과

삼차구조선족진(동녕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하석건촌(도문시), 북대촌(도문시), 압록강 유역에 있는 이

전촌(장백현) 등 5개 조선족 마을에 있는 함경도출신 조

선족농촌주거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 7월

18일~7월30일의 2차 조사에서는 흑룡강성의 영려촌(계동

현), 영산촌(해림시) 등 2개 마을의 함경도출신 조선족농

촌주거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흥촌, 하석건촌, 북대촌에 대

한 보완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례의 조사를 거쳐 도합 7개 마을의 53호 조선족 농

촌주거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Table 1>.

본 연구는 이들 조사대상을 그들의 이주 시기, 경로에 따

라 두만강 유역, 압록강 유역, 그리고 중-러 국경지역, 흑룡

강성 내륙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

촌주거의 공간구성형태와 변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함경도 출신 조선족의 이주역사 및 분포특징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함경도 출신 조선족의 주

거형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그들의 이주노선과 분포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인 이주민의 최초의 정착지는 두만강과 압록강유역

이었다. 청국의 ‘봉금지대’이었던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많은 옥토가 폐기되

어 있고 또한 인적이 드물어 청국의 감시를 피하여 황무

지를 개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장소였다. 이 두 지역

의 조선인 월경(越境)사례는 청초부터 있었으나 성격상 채

삼(採蔘)과 벌목(伐木)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민의 유입에

의한 일시적인 월경에 불과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한 집

단적이고 대규모적인 형태의 월경은 19세기 중엽 이후 본

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1860년대 한반도 북부의 연년

자연재해는 이 시기 함경도 출신의 조선인 이주민을 속

출시키는 주요원인으로 되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일부 조선인은 동해안을 따라 극동지역(러

시아 연해주)으로 이주했다. 1860년 전후 극동지역의 조

선인 이주민은 다시 중국 경내로 이주하였고 1867년에 애

훈 등 지역에 정착했다. 1890년대 초 시베리아와 간도의

조선인 이주민이 대규모로 북만에 이주하면서 동녕, 영안,

해림, 목릉 등 지역에 조선인 개간민촌을 만들었다. 그들

대부분은 함경북도 출신이었다. 그 후 1917년 극동지역

정세의 불안과 1928년 구소련의 사회주의집체화정책 등

원인으로 연해주의 조선인이 선후 두 차례 중국경내로 이

주하는 사례가 있었다(Xu, 1985; Zhu, 2007).

1932년 ‘위만주국(僞滿洲國)’이 건립되면서 만주농촌지역

에서는 ‘안전농촌’과 ‘집단부락’의 건설방침이 제기되는데

당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한 간도(현재 두만강, 압록강

유역) 지역으로부터 그 계획이 실행되었다.

1936년 만주의 치안이 안정됨에 따라 만선척식회사는

총독부와 영사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조선인 개척단의 강

제집단이주를 실행하였다. 이 시기 함경도출신 조선인의

이주는 주로 간도지역과 동부 변경지대로의 개별이주형태

로 나타나고 있었다(Xu, 1985).

또한 이 시기에 철도노선이 개통되면서 동북3성 내륙지

역으로의 조선인 이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함경도 출신 조선인은 주로 청진(淸津)-도문(圖門)-목단구

(牧丹口)(현 목단강) 철도선을 통해 동녕(東寧), 호두(虎頭)

(현 호림)로 다시 흑룡강성 내륙지역의 목릉, 영안, 목단

강 등 지역에 이주 정착하였다. 또 일부분은 청진(淸津)-

조양천(朝陽川)-돈화(敦化)-법라(法拉)(현 교하) 철도선을 따

라 할빈(哈爾濱), 수화(綏化)와 치치할(齊齊哈爾)로 이동하

Table 1. Villages and Households of The Investigation

Number Village
Region House

HoldProvince City/Country

T-SJ Xiashijian(下石建村) Jilin 

Province

Tumen(圖們市) 8

H-BD Beida(北大村) Tumen(圖們市) 8

C-LT Litian (梨田村)

Heilong-

jiang  

Province

Changbai(長白縣) 8

J-YL Yongli(永麗村) Jidong(鷄東縣) 8

D-SC Sanchakou(三口鎭) Dongning(東寧市) 8

N-YS Yingshan(英山村) Ning-an(寧安市) 10

H-ZX Zhongxing(中興村) Hailin(海林市) 3

Total 7 2 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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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시기 길림성 중부지역에도 소수의 함경도출신

이주민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이주

노선은 주로 집안(輯安)-통화(通化)-연하(蓮河)(현 유하)의

철도선을 따라 형성되었다(Xu, 1985).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만주지역에 있는 50만 명의

조선인이 한반도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중국 국적에 가입하

였다. 그 후 각 지역 조선족의 원적 상황은 큰 변함이 없었다.

III. 주거의 공간구성형태 분석

1. 조사대상의 지역분류 및 기초사항

본 연구는 함경도 출신 조선족의 이주역사 및 분포특

징에 따라 조사대상을 두만강유역, 압록강유역, 중-러 국

경지역, 흑룡강성 내륙지역 등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였

다. 조사대상 마을은 함경도 출신 조선족을 위주로 지역

에 따라 다양한 민족적 융합 현상을 나타냈다. 두만강 유

역의 하석건촌과 북대촌은 초기 함경도 이주민의 정착지

로서 현재 여전히 조선족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압록강 유역의 이전촌과 중-러 국경지역의 영려촌, 삼차

구진은 90년대 초부터 노무수출과 도시진출로 인해 마을

조선족 주민이 감소되면서 주변지역 극소수의 한족이 마

을에 입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흑룡강성 내륙지

역의 영산촌, 중흥촌 등 마을은 조선인 개척민 등 강제이

주의 역사적 배경 하에 이주 초기부터 조선족과 만족, 한

족 등 다민족 주문화의 융합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 이들 평면의 기초사항에 대해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지역분포에서 53개 조사사례 중 두만강 유역

에 16개, 압록강 유역에 8개, 중-러 국경지역에 16개, 흑

룡강성 내륙지역에 13개 사례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년도에서 1949년 이전의 주택은 대부분 두만강과 압

록강유역에 분포되어 있었고, 건축면적 또한 두만강과 압

록강유역이 기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구조에서 1960년 이전의 주택은 대부분 흙조 또는 목조

주택으로 구성되었으며, 60년대 이후의 주택은 벽돌조 주

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에서 대부분 지역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Summary of The Surveys of all Regions

Region Number Age
Area

(m2)
Structure Family members1)

The Coast 

of Tumen 

River

T-SJ01 1984 72.5 Brick α74, β72

T-SJ02 1966 57.6 Wood α82, β81

T-SJ04 1890 78.5 Wood -

T-SJ07 1984 84.1 Brick M68, F65, β89

T-SJ08 1982 77.5 Brick M42, F35

T-SJ11 1982 81.2 Brick α71, β67

T-SJ12 1983 104.7 Brick M50, F50

T-SJ15 1999 61.6 Brick M39, β64

H-BD01
Not quite 

clear
67.4 Wood F67, m39

H-BD02 1940 61.2 Wood F68

H-BD05 1940 44.8 Wood M44, F43

H-BD06
Not quite 

clear
50.1 Wood α64

H-BD07 1940 47.2 Wood M35, β70

H-BD14 1950 47.7 Wood M57

H-BD16 1967 53.5 Wood α78, β74

H-BD23
Not quite 

clear
59.5 Wood M57, F53

Table 2. Continued

Region Number Age
Area

(m2)
Structure Family members1)

The Coast 

of Yalu 

River

C-LT01 1927 54.4 Wood M54, F44, m23

C-LT06 1920 48.4 Wood 한족 거주

C-LT08 1958 34.3 Wood M46, F44, α81

C-LT09 1967 31.6 Wood M56, F53

C-LT11 1960 54.5
Rammed 

earth
M46, F42

C-LT12 1960 54.0
Rammed 

earth
M48

C-LT18 1988 81.1 Brick M56, F53, α90

C-LT19 1960 47.9 Wood F38, β64

The Sino 

Russian 

Border

J-YL02 1964 74.3 Brick M51, F48

J-YL05 1960 36.6 Wood M63, F60

J-YL07 1958 48.8 Wood α76, β72

J-YL08 1950 41.0 Wood α76, β76

J-YL11 1951 58.3 Wood M47, F45

J-YL14 1953 46.2 Wood α81, β78

J-YL16 1950 47.8 Wood β86

J-YL17 1950 36.6 Wood M55, β78

D-SC01 1965 45.3 Brick β70

D-SC03
Not quite 

clear
54.5 Brick β61

D-SC05 1973 87.3 Brick α70, β67

D-SC06 1965 64.5 Brick α73, β70

D-SC07 1965 64.5 Brick -

D-SC09 1965 88.2 Brick α65, β63

D-SC12
Not quite 

clear
58.0 Brick -

D-SC13
Not quite 

clear
44.4 Wood -

Heilong-

iiang 

Province

N-YS05 1969 51.4 Wood α71, β67, M46 

N-YS08 1950 51.3 Wood M46, β73

N-YS10 1940 34.7 Wood β74

N-YS11 1950 47.9 Wood β69

N-YS12 1950 42.0 Wood M63, β83

N-YS14 1950 46.2 Wood M32, β69

N-YS15 1950 42.8 Wood M50, F50

N-YS18 1940 47.0 Wood M56, F54

N-YS19 1940 47.9 Wood β86

N-YS20 1950 53.7 Wood M52

H-ZX01 1960 65.4
Rammed 

earth
M40, β84

H-ZX02 1997 62.3 Brick M43, F40, m20

H-ZX04
Not quite 

clear
66.5

Rammed 

earth
M57, F49

Note. 1) M: Masculinity, F: Femininity, m: Boy, f: Girl, α: Grandpa, β,

Gran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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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의 명칭과 용도

1) 정지방 (Jeongjibang)

함경도 출신의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정지방은 부엌에

인접하여 배치된 온돌방을 가리킨다. 부엌과 하나의 통합

된 공간을 구성하며, 기능적으로 취침, 식사, 단란, 접객,

가사노동 등 다양한 행위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2) 부스깨 (Buseukkae)

함경도 출신의 조선족 농촌주거에서는 부엌을 ‘부스깨’

라 한다. 보통 아궁이를 바닥보다 15-30 cm 좌우 낮게 설

치하고 위에 널빤지를 깔아 먼지를 막는 동시에 작업 공

간을 확장한다. 한족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일부 함경도

출신의 조선족은 전통 부엌공간의 개조와 함께 ‘부스깨’

대신 ‘부엌’ 또는 ‘추팡’ 등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3) 바당(Badang), 띠실(Dishi)

두만강 압록강 유역 및 중-러 국경지역의 함경도 출신

조선족은 실내의 바닥을 ‘바당’이라 부른다. 그들의 주거

에서 ‘바당’은 보통 ‘부스깨’와 입구사이에 배치된 공간을

가리키며, 일부 개량주택에서는 온돌방 전면에 개조된 바

닥공간까지 포함하여 ‘바당’1)이라 칭하고 있다.

흑룡강성 내륙지역의 함경도 출신 조선족은 한족 또는

만족의 영향을 받아 주거 내에 바당보다 큰 면적의 바닥

공간을 두고 있으며, 거실, 띠실 또는 바당 세가지 용어

로 혼용하고 있다.

4) 허간 (Heogan), 아랫간 (Araetkkan)

함경도 민가에서는 바깥 창고를 허간이라 하고, 실내 창

고를 아랫간이라 한다. 허간은 주로 농기구나 땔감을 저

장하는 기능을 하고, 아랫간은 곡물이나, 쌀독, 생활 도구

등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5) 웃방(Utbang), 굽방(Gupbang), 안방(Anbang), 고방(Gobang)

함경도형 전통 민가에서 남, 여성공간은 엄밀히 구분되

어 있다. 8칸형의 경우 취침공간은 웃방, 굽방, 안방, 고

방으로 구성된 ‘전(田)’자형 평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전

면에 있는 웃방과 굽방은 남성공간으로 사용되고, 후면에

있는 안방, 고방은 정지방, 부엌과 연결되어 여성전용공간

으로 사용된다. 6칸형의 경우 취침공간은 안방과 고방으

로 구성되며, 공간의 위계에 있어서 8칸형과 같다.

3. 평면유형분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

거를 이들의 진입방식 및 공간의 연결성에 따라 분류하

면, <Table 3>과 같이 J형(정지중심형)과 J-C형(정지-복도

형) 2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J형(정지중심형)

J형은 외부에서 정지(BD+JR+K') 공간을 거쳐 방으로

진입하는 공간구성형태이다.

J형을 공간의 연결방식에 따라 J1~J5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J1은 부스깨-바당, 정지방, 안방으로 구성

된 2칸-3칸형 평면형태이고, J2는 부스깨를 사이 두고 정

지방 맞은편에 창고 또는 기타 공간을 배치한 평면 형태

이다. J3, J4는 J1, J2에서 개량된 평면형태로서 온돌방 남

쪽에 개량형 바당(BD')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J3은 기

존의 정지(BD+JR+K') 공간이 보존되어 있고 J4는 부스깨

1) 두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입구쪽의 바당을 BD로 표시하고, 온돌

방 전면에 개축된 바당공간을 BD'로 표시한다. 개량형 바당(BD')은

보통 바닥과 같은 레벨을 가진 입식 공간과 바닥보다 20-30 cm 높

게 설치된 좌식 공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Plane

Note. 1) R: Room, WR: Ondolbang, KR: Kang, JR: Jeongjibang, K:

Kitchen, K': Buseukkae, BD: Badang, BD': Improved Badang, C:

Corridor, S: Storeroom, CS: Barn, DS: Dishi, L: Living.

2) Region-T: The Coast of Tumen River, Region-Y: The Coast of Yalu

River, Region-R: The Sino Russian Border, Region-H: Heilong-iia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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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온돌방 사이에 미닫이로 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부엌 공

간의 개실화를 확보한다. J5는 J1, J2에서 전면에 툇마루

가 설치된 평면형태로서 전형적인 함경도형 평면형태이다.

조사사례를 유형 별 그 지역적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Figure 1>과 같이 J5는 주로 두만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

었고, J1, J2는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개량형 평면 J3, J4는 주로 중

-러 국경지역과 흑룡강성 내륙지역, 그리고 일부 압록강유

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2) J-C형(정지-복도형)

J-C형은 공간구성형태에서 정지공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구 쪽에 복도(C)가 설치되어 각 실을 연결하는 평면 형

태이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한족 및 타민족 주거문화에

동화되어 변형한 평면형태로서 실내에 띠실(또는 거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으며, 보통 흑룡강성 내

륙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4. 평면유형별 생활실태분석

함경도원적을 가진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취침, 단란, 식

사, 출입 등 공간의 구성 및 이용실태에 대해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1) 취침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취침공간은 온돌방

(WR), 정지방(JR), 캉(KR), 띠캉(DR), 거실(L), 바당(BD'),

일반실(R)등 공간형태로 구성된다.

취침공간의 개수는 평면유형에 따라 1~5개로 나타나는

데 그 중 2~3개의 취침공간을 가진 사례가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5개의 취침공간을 가진 사례는 J4

형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취침공간의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해보았을 때, 여유의 취침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의 가족형태와 관계된다.

함경도원적을 가진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가족형태는 젊은

부부나 노부부로 구성된 2인 가족과 그들 중 한명으로 구

성된 1인가족의 형태가 비교적 많은데, 이는 대부분 자녀

가 외지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고 있으므로 부모와 같

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형 평면 J3, J4, J-C형에서 취침공간은 계절에 따

라 여름 취침공간과 겨울 취침공간으로 분리되는데, 온돌

방 전면의 바당이나 띠실, 거실은 대부분 난방이 되어 있

지 않는다는 점에서 침대를 두어 여름 취침공간으로 사

용되고, 온돌방은 겨울 취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 단란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단란 공간은 대부분

주요 취침공간과 통합되어 있었으며, 정지방 또는 온돌방

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량형 주택에서는 여름 취

침공간에 대응하여 여름 단란 공간이 나타나는데, J-C형

의 경우 띠실(DS) 또는 거실을 중심으로, J3, J4형의 경

우에는 온돌방 전면의 바당을 중심으로 여름 단란 공간

이 이루어져 있었다. 여름 단란 행위는 난방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간의 계절성 이용을 강조하는데, 주로

띠실이나 거실 위에 놓여 있는 침대를 통한 입식과 온돌

방 전면의 바닥보다 높은 바당 공간에서의 좌식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3) 식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식사공간은 주로 온돌방(WR), 정지방(JR), 부스깨(K') 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정지방(JR)을 주요 식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부스깨(K')는 가족 수가 적을

때 부뚜막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경우로만 나타났다.

4) 출입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출입구의 개수는 1~7

개로 평면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J-C형의 경우

대부분 주택은 1~2개의 출입구를 가지며, J형에서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의 위치를 살펴보면, J-C형 평면에서 주출입구

는 대부분 복도 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J형 평면에서는

바당에 설치되어 있었다. 부출입구는 J-C형 평면일 경우

평면 뒤쪽에 있는 부엌 또는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비교적 많았고, J형 평면에서는 방마다 각자의 출입구

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J5형의

Figure 1.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lane Type 

Table 4. Space Composition and Use Patterns1)

WR

(KR)
JR BD K

BD'

(DS, L)
C S(CS)

J1 ●■△ ●■◆△▲ △ - - -

J2 ●■△ ●■◆△▲ △ - - △

J3 ●■△ ●■◆△▲ △ ○□◇ - △

J4 ●■△ ●■◆△▲ △ ○□◇ - △

J5 ●■△ ●■◆△▲ △ - - △

J-C●◆ - - △ ○□◇ ▲ △

Note. 1) Bedroom (Winter ●, Summer ○), Living Room (Winter ■,

Summer □), Dining Room (Winter ◆, Summer ◇), Entrance (Major

entrance ▲, Minor Ent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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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일 경우 7개의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개량형

평면 J3, J4형에서는 온돌방 전면에 바당 또는 띠실, 거

실 등 다용도 공간이 형성되면서 통로기능이 강화되어 온

돌방 전면의 출입문이 폐쇄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IV. 주거의 변천

1. 함경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성

함경도 전통민가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남녀 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J5형의 전통 주택을 대상으로 공

간적 특성을 분석하면 <Figure 2>과 같다.

전면에 있는 웃방과 굽방은 남성영역으로서 그들의 취

침, 식사 등 행위는 모두 각자의 방에서 진행된다. 각각

의 공간은 정해진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정지방과 인접

한 방을 ‘웃방’이라 하고, 안쪽에 배치된 방을 ‘굽방’이라

한다. ‘웃방’은 보통 가장이 기거하는 공간으로서 ‘할아버

지 방’이라고도 한다. 굽방은 젊은 가장이 기거하는 공간

이며 ‘웃방’과 더불어 남성적 영역을 이루면서 장유(長幼)

관계에 따른 공간적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 후면에 있는

안방, 고방은 정지방, 부엌 등 공간과 함께 여성전용공간

으로 사용되며 외부사람들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고

방’은 본래 곡식을 저장하는 공간이며. 딸이 장성하면 ‘고

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여자와 곡물을 보호하

기 위해 가장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

방’은 보통 신혼부부가 사용하며, 곡식창고로 쓰이는 경

우도 있다. 자녀들은 성장기동안 할머니와 '정지방’에서 기

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웃방’은 주거 내에서 위계가 가장 높은 공간으로서 가

정예의의 중심적인 장소로 이용된다. 혼례 시 신부집에서

함을 받고, 신랑의 상을 받는 곳이 바로 ‘웃방’이다. 신혼

부부의 신방도 이 방에서 차리며, 신방 3일 후에 고방으

로 옮긴다. 또한 장례 시에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나 제례

시 제상을 차리는 곳도 역시 ‘웃방’이다. 이러한 행위들

은 모두 정지 공간을 통하지 않고 ‘웃방’문을 통해 외부

와 연결된다. 정지는 생활공간의 중심으로서 취침, 단란,

접객(여성), 취사, 식사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주 사용자는 주부로서 여성영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지 공간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반대편에 생산공간이

위치한다. 주로 ‘외양간’과 ‘방앗간’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를 살림채 내에 배치한 이유는 정지공간의 열원으로 난방

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거에서 출입 방식 또한 남녀공간에 따라 구분된

다. ‘웃방’과 ‘굽방’은 전면의 마루 쪽으로, 고방과 안방은

후면의 뒤안 또는 정지 공간의 출입문으로 각 자 출입을

한다. 뒤안은 살림채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폐쇄적

인 공간으로서 실외 여성 공간 또는 농사도구와 잡곡을

저장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손님이 방문할 경우 남

자 손님은 ‘웃방’과 ‘굽방’으로 진입하고, 여자 손님은 전

면에 있는 정지공간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손님이

투숙할 경우에도 남녀공간으로 분리되는데 남자손님은 ‘굽

방’으로, 여자 손님은 '고방’으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원

칙이었다(Im et al., 1995).

2. 함경도출신 조선족농촌주거의 공간적 변화

1) 취침 공간의 변화

근대화과정에서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의 취침공

간은 개실화에서 통합화로, 좌식에서 부분적인 입식으로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재래식 전통민가에서 취침공간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남녀공간이 분리되어 개실화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조선족 농촌주거는 가족 수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

라 모든 실들을 털어 하나의 큰 공간으로 통합하여 사용

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또한 취침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온돌식을 지속화 시키

는 한편 침대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도 찾아볼

수 있었다. 침대식 취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

는데, 하나는 기존의 온돌방 위에 침대를 설치하는 방식

이고 다른 하나는 J3, J4, J-C형 등 개량형 주택에서 나

타나는 통로 형태의 바당(BD')이나 띠실(DS), 거실(L) 등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침공간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여름에는 개

량형 바당이나 띠실, 거실 또는 온돌방 위에 설치되어 있

는 침대에서 취침이 이루어진다<Table 5>.

2) 단란 공간의 변화

남녀공간의 위계가 사라지고, 방과 정지 사이의 칸막이

가 개방됨에 따라 각자의 방에서 이루어지던 단란 행위

는 하나의 공간 내에서 집합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변화

Table 5. The Evolution of Bedroom1)

Figure 2. The Plane in Farmhouses of Ethnic Korean Chinese

Origined From Ham-kyeong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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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2차례의 과정을 거치면

서 형성되었다. 첫 번째 과정은 유교사상의 소실로서 각

자의 개인적인 단란 행위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

란 행위로 과도하는 단계이며, 각자는 개인적인 단란 행

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지방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란

행위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두

번째 과정은 개실의 소실과 함께 가족 단란이 정착되는

과정인데, 이는 취침, 단란, 식사 등 모든 행위가 하나의

공간에서 집합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단란 공간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각 실이 통합되기

전후의 가구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TV

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면, 통합되기 전에는 정지방의 단

란을 중심으로 전면 모서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된 후에는 통간을 중심으로 안쪽 온돌방에 조립식 수

납가구와 함께 배치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

고 J3, J4, JC형 등 개량형 주택에서는 TV 등 가전제품

과 가구를 개량형 바당이나 띠실 또는 거실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실에 소파나 입식테이블을 둠으로서

거실 중심형의 단란 공간으로 변화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Table 6>.

3) 식사 방식의 변화

과거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는 유교사상을 바탕

으로 남녀 식사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가장과 남성은

따로 밥상을 차려야 했고, 여성과 아이들은 정지방이나

주방에서 식사를 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공간의 위계는 사라지기 시

작하였다.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모든 방들을 털어 하나

의 큰 공간으로 통합하여 가족들이 정지방에 모여앉아 식

사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또한 찬장, 냉장고, 전기밥솥

등 도구들을 정지방에 설치되어 식사에 편리하도록 하였

다<Table 7>.

4) 출입 방식의 변화

함경도형 전통 주택에서는 남녀공간이 구분되어 방마다

각자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

중국 경내의 함경도 출신 조선족 농촌주거는 유교사상의

소실, 실의 통합, 개량형 바당 공간의 형성과 함께 기존

의 개실 출입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J3, J4,

J-C형 등 개량형 주택에서는 온돌방 전면에 개량형 바당

또는 띠실, 거실 등 다용도 공간이 형성되거나 입구 쪽에

복도가 형성되면서 통로기능이 강화되어 전면의 출입문이

폐쇄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Table 8>.

3. 지역별 주거변천의 상호관련성

함경도원적을 가진 평면사례는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 흑룡강성 내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평면유형은 J형, J-C형을 위주로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은 초기 이주민의 정착지로서 J1,

J2, J5형의 재래식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 이러한 평면들은 바당(BD), 정지방(JR) 그리고 부엌

(K')이 하나의 정지 공간으로 통합된 공통성을 가지고 있

다. 90년대 이전 까지 이 지역의 조선족 민가는 대부분

원래의 평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의 노무 수출, 도시 진출 등 원

인으로 인해 가족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방을 통합하

여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조사사례 중 25개(두

만강, 압록강 유역 조사사례의 47% 차지)의 평면이 이러

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중-러 국경지역에 있는 함경도 출신 조선족은 연해주와

두만강, 압록강지역의 조선인들이 2차 이주하여 이곳에 정

착한 것이다. 이주 초기에는 한족들의 주택을 빌려 쓰거

나 2칸으로 된 최소규모의 J2형 주택을 지어 살았는데 이

러한 생활 실태는 해방 전까지 계속 지속되어 있었다. 70

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러 국경지역에서는 통구들을 개조

하여 한족주거의 띠실 공간과 비슷한 다용도 공간이 형

성되기 시작하였다. J3, J4형과 같이 공간 구성에서 온돌

방(WR)의 전면에 개량형 바당이나 띠실, 공간을 설치하

여 진입 통로 또는 취침, 단란, 식사공간으로 이용하고 있

Table 7. The Evolution of Dining Room1)

Table 8. The Evolution of Entrance Way

Table 6. The Evolution of Living Ro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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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J4형의 경우 정지방과 부엌사이에 또한 미닫이문

이 설치되어 있었다.

흑룡강성 내륙지역에서는 한족 주문화의 영향 하에 J3

형, J4형, J-C형 평면이 주류를 나타내는데, J-C형의 경우

공간구성의 변화에서 현관, 거실 등 근대적 공간의 생성

과 부엌-정지방의 연쇄 구조를 가진 정지공간을 재현하려

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90년대 이후 가족 수가 급

격히 줄어들면서 비어 있는 방을 창고 등 기타 용도로 사

용(J-C형)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간의 변형과 함께 이들의 주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때, 두만강, 압록강 유역은 J형 평면을 중심으로 기존의 좌

식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중-러 국경지역 및 흑룡강성

내륙지역은 J3, J4형 개량형 평면과 J-C형 평면을 중심으로

온돌방의 좌식과 개량형 바당, 띠실, 거실 등 공간에서의 입

식 생활을 겸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Figure 3>.

VI. 결 론

함경도 출신의 조선족은 대부분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 흑룡강성 내륙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들의 주거형태 또한 지역에 따라 다양하였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은 ‘정지중심형’의 재래식 주택(J1, J2, J5)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은 ‘정지중심형’의 개량형 주택(J3, J4)

과 ‘정지-복도형’(J-C)의 벽돌조 주택을 중심으로 분포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구성에서 대부분 지역은 젊은

세대의 감소와 함께 노인과 어린이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증가가 특징으로 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면적과 실의

수는 거주자 수에 비해 과잉현상을 나타냈고, 많은 실들

이 비어 있거나 통합 또는 창고 등 기타 용도로 사용되

고 있었다. 특히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재래식 전통주택

에서는 실의 통합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주거문화의 근대화 및 타민족문화의 영향 하에, 각

지역의 함경도 출신 조선족 민가는 또한 공간구성형태에서

각기 다양한 변화를 엿보이고 있었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

은 기존의 평면형태를 유지하는 한편, 중-러 국경지역은 온

돌방 전면에 개량형 바당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흑룡강 내

륙지역은 이문화의 갈등과 동화 속에서 거실 등 새로운 주

거공간을 모색하는 점에서 지역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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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hanges in Farmhouses of Ethnic Korean Chinese

Origined From Ham-kyeong do


